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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환경 내 쌍방향성 인지/움직임이 가능한
피부조직으로 보호된 하이브리드 조직배양

초록

피부는 손상과 오염, 감염에 대한 첫번째 방어막이며, 온도 조절, 비타민 생성, 자극
감지를 통해 인간이 생존하고 외부와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기이다. 피부는
인체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속도, 부드럽고 날카로움, 고통과 같은 외부 자극, 열, 화학적
반응까지 인지할 수 있는 정교한 신경 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반기술을 얻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약물의 전달/투과 등이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서 체외피부모델을 활용해 왔으나, 피부, 신경, 혈관, 림프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기능적/형태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복합 피부모델은 개발된 바 없으며,
배양된 피부 조직의 정교한 감각을 환경인식 , 인지 , 로보틱스 , 바이오닉스 등에
활용하는 기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조직재생공학 및 응용기술의 발달로,
광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심근세포를 배양한 가오리 로봇과 같은 소프트로봇 등이
등장하였고, 일방향성 외부인지 이상의 인지와 움직임을 구현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공학의 모든 산물은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조정되는 인큐베이터
내에서 배양액에 담근 상태로 배양되고 유지된다 . 조직공학의 산물도 게임기나
핸드폰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을까? 본 발표에서는
생각하고 감지하고 움직이는 3차원 단일 조직들을 특정환경(온도/습도가 일정한
인큐베이터)이 아닌 외부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로 덮고, 이들을 연결하여
쌍방향성 인지와 움직임을 구현한 하이브리드 조직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첫 단계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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